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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문 요 약

제주도 한림읍 민요 연구

양 정 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초등음악교육전공

(지도교수 변 미 혜)

현대 사회는 대중매체의 발달과 문화수준의 향상, 교통의 발달로 다른 지방

과의 문화 생활의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지역의 문화

적 특이성보다는 지역간의 균등화를 가져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적 변

화로 자칫 제주도 전통문화의 특이성이 사라질 우려가 있다.

민요는 그 지역 사람들의 생활과 감정을 노래한 것이라고 한다면 노동이 있

는 생활현장에서는 항상 노래가 있어 노동의 지루함을 달래고 노동의 힘든 상

황을 덜어주었다. 따라서 지역의 삶과 노래가 결합된 민요를 연구하여 사설과

기능의 측면을 보존하고 의미를 찾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지리적·언어적 특수성을 지니고 있는 제주도의 민요 중 한림읍에

서 불리어진 민요를 택하여 그 민요의 연행상황을 이해하고 노랫말의 사설적

요소와 음악적 요소의 연구를 통하여 한림읍 민요의 특징을 살피는데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 대상 악곡으로는 한림읍 중에서 명월리·귀덕리·한림리·협재리·

금릉리의 5개 지역에서 불리어진 민요이며, 밭농사와 바다 일 그리고 그에 관

련된 여러 노동의 상황에서 부른 노동요이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알게 된 제주도 한림읍 민요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랫말의 내용은 노동의 상황과 관련된 내용과 실제 노동요이나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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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노동과는 관계없이 개인의 삶의 느낌을 표현한 내용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악곡의 구조면에서 구성음의 유형은 3음,4음,5음,6음으로 구성되어 나타

나고 있으며 4음,5음 구성이 주로 나타나고 있다.

선율진행은 도약 진행보다는 3도 이내에서 순차 진행하거나 같은 음을 반복

진행한다. 일정한 박을 가지고 있는 곡에서는 첫 음보의 첫째 음절을 한 음으

로 짧게 부른 뒤 2째 음절에서는 여러 음으로 길게 부르거나, 한 음으로 길게

늘려서 부르는 특징을 보인다. 또한 한 장단을 기준으로 가사만 바꿔 부르고

음절수에 따라 리듬만 변화를 줄 뿐 선율의 형태가 변하지 않거나, 유사한 선

율 형태가 반복 진행되는 곡이 많다. 메기고 받는 형식에서는 받는 소리 부분

에서 일정한 후렴구가 반복되고 받는 소리는 곡의 시작시 선창자가 한 번 메

겨주고 본 곡으로 들어가는데, 제창되는 받는 소리와 선율 유형이 조금씩 다르

다. 종지를 하는 형태는 2도 하행 종지가 가장 많고, 같은 음을 반복하며 마치

는 곡의 유형도 나타난다.

장단은 규칙 장단인 4박 한 장단이 대부분이고 2박 한 장단도 보인다. 4박

한 장단이 중심이 되어 전개되지만 곡의 중간 중간에 2박 또는 3박이 한 장단

으로 나타나고 있다. 규칙 장단과 불규칙 장단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

며, 불규칙 장단인 경우는 노랫말의 음보에 따라 노래의 단락을 이루고 있다.

셋째, 노랫말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율격은 2음보격으로 장단과 선율의 단

락은 음보에 의해 나누어진다. 1음보내의 음절수는 일정하지 않다. 한 음보 내

에서 음절수가 길어져 5, 6, 7일 경우는 리듬을 잘게 쪼개어 주어진 박 내에서

부르고 있다.

넷째, 노랫말의 표현법으로는 의성어 사용, 의인법, 말소리 삽입, 반복법, 댓

구법, 직유법 등이 사용되고 있고, 흥을 돋우는 음절이나 삽입구가 끼어 들기도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토대로 볼 때 지역의 삶과 노래가 결합된 민요를 많이 발굴하

고 연구하여 의미를 찾는 것은 지역문화의 이해와 음악교육에 있어서 가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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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일이라 할 것이다. 사라져 가는 제주도 지역음악 자원을 보존하고 계승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에 대한 전수와 자원보존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제주 지역음악의 학습 내용을 체계화하여 학교에서 우리음악을

풍부하게 지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다양하고 체계적인 지도가 뒤따라

야 할 것이다.

※ 본 논문은 1999년 2월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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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 론

1.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주도는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섬이고, 한반도 본토에서 비교적 멀

리 떨어져 있는 고립된 지역이다. 섬 중앙에 한라산이 솟아 있고, 해변으로 갈

수록 산등성이가 내려가는 형태의 지형으로 평지는 해변가를 중심으로 조금씩

펼쳐져 있다. 때문에 제주도 사람들은 어느 한 가지 일을 생업으로 삼는 경우

가 드물었고, 半農半漁의 생활을 많이 했다. 한라산을 가운데 두어 사방의 기

후와 토질이 달라지고 농사법과 풍습이 달라진다. 따라서 노동활동의 종류와

연행상황은 다양하며 거기에 따르는 노동요의 종류와 양도 많다. 비슷한 노동

상황이더라도 구좌·조천 지역 등 제주 북동부 지역과 애월·한림 등 북서부

지역, 성산·표선·남원 등 남동부 지역, 대정·안덕 등 남서부 지역이 다르게

불러진다. 제주도 민요가 지역에 따라 다른 점도 이런 까닭이 있는 셈이다.

현대 사회는 대중매체의 발달과 문화수준의 향상, 교통의 발달로 다른 지방

과의 문화 생활의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지역의 문화

적 특이성보다는 지역간의 균등화를 가져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적 변

화로 자칫 제주도 전통문화의 특이성이 사라질 우려가 있다. 또한 제주도 민요

를 비롯한 민속놀이를 계승, 보전하고 있는 세대가 대부분 50대 후반인데다 전

국 민속 경연 대회에서 ‘방앗돌 굴리는 소리, 서우젯 소리’ 등은 그 우수성과

특이성을 인정받았으나 경연 참가에만 그치고 있을 뿐 참가 때만 홍보가 되고

후속 조치가 없어 학교 교육 현장에 깊숙이 파고들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제주도 향토 문화를 대회 참가용으로만 끝낼 것이 아니라 계승·발전

시킬 제도적인 뒷받침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지역의 삶과 노래가 결합된 민

요를 연구하여 사설과 기능의 측면을 보존하고 의미를 찾는 것은 가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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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라 할 것이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제주도 특정 지역의 민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정 지역의 민요 연구를 보면 성읍1), 구좌2), 안덕면3), 제주시4) 등의 연구가

되어 있다. 그러나 한림읍 지역의 민요는 다른 지역에 비해 발굴된 민요의 수

도 적으며 연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 지역의 민요를 연구함은 제주

도 민요의 특징을 파악하는데 또 다른 부분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제주도 북제주군 한림읍 민요 중에서 명월리 1곡, 귀덕리 6곡, 협

재리 7곡, 금릉리 2곡, 한림리 2곡 모두 18곡을 채보하여 사설과 기능의 측면

을 살피고 음악적 특징을 연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2.연구의 내용과 방법

본 연구의 내용은 제주도 북제주군 서부 지역인 한림읍의 자연·지리적 환

경과 언어·풍습 등의 사회적 환경을 살피고, 민요의 연행적 요소인 가창 상

황, 기능 및 노랫말이 가지고 있는 사설적 요소와 음악적 요소의 연구를 통하

여 한림읍 민요의 특징을 밝히고자 한다.

본 연구 방법은 기존에 출반된 음반 중 MBC 방송국이 출반한 「한국 민요

대전」— 제주도 편 음반에 수록된 곡 중에서 한림읍 지역에 해당되는 곡 3곡

(금릉리 — 행상 소리·달구 소리, 명월리 — 차른 사데 소리)과 한국 정신 문

화 연구원에서 수집한 ‘제주도 민요’ 음향자료 중 한림읍 지역에 해당되는 곡

1) 김영돈, “성읍 민요의 실상”,「제주대 논문집」 제20집(제주:제주대학교,1985).
2) 홍덕기,“제주도 민요의 분석 연구:구좌읍의 노동요를 중심으로”(경희대학교, 교육대

학원 석사 학위 논문, 1987).
3) 오승식,“제주도 민요의 분석 연구:안덕면 노동요를 중심으로”(경희대학교, 교육대학

원 석사 학위 논문, 1988).
4) 강경수,“제주도 민요의 분석 연구:제주시 노동요를 중심으로”(경희대학교, 교육대학

원 석사 학위 논문,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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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곡(귀덕리 — 밭 빛리는 소리·차른 사데 소리·긴 싶대 소리·마당질 소

리·까레 소리·밑방애 소리·해녀 노 젓는 소리, 협재리 — 밭 빛리는 소리·

차른 사대 소리·마당질 소리·고래 소리·방애 소리·행상 소리)과 조영배(제

주교육대학교 음악과 교수)가 채집한 2곡(한림리 — 해녀 노젓는 소리·애기구

덕 흥그는 소리)을 채보하여 분석하였다. 민요의 배열은 농업 노동요, 어업 노

동요, 기타 노동요의 순서로 했고, 종류가 많은 농업 노동요는 농사일의 순서

대로 배열하였다.

음반 자료로 녹음된 악곡은 실음 위주로 채보 하였으며, 표기는 오선보를 사

용하였다.

3.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민요를 직접 채집하여 연구한 것이 아니므로 더 많은 한림읍 민

요가 있겠으나 녹음된 곡 수가 적어 모두 18곡에 지나지 않으며, 지역적으로도

한림읍 중에서 명월리, 귀덕리, 한림리, 협재리, 금릉리로 제한됨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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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한림읍 민요의 특징

1.자연·지리적 환경

<그림 1>제주도 한림읍의 위치 지도

민요는 그 지역 사람들의 생활과 감정을 노래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노

래를 부르는 지역민들이 어떠한 환경에서 삶을 살아 왔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자연·지리적 환경은 그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직접 간접으로 많은 작용과

영향을 미침으로써 독특한 생활 양식을 이루어내고 이 독특한 생활 양식이 특

유한 민요5)를 낳게 했다. 제주도는 어느 지역이나 비슷한 풍토적 조건과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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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풍습이 유사점을 지니고 있어 어느 특정한 노래가 어느 한 곳에서만 불리

어지는 예는 드물다.

사데 소리, 맷돌 소리, 밭 빛리는 소리, 마당질 소리, 노 젓는 소리, 행상 소

리 등 제주도 어느 곳에서나 비슷한 연행상황에서 사설과 가락을 달리하여 전

해지고 있다.

한림읍은 제주도 북서쪽에 위치해 있다. 이 지역의 토질은 척박해서 농사짓

기에 알맞지 않다. 게다가 지면은 지질상 투수상이 강한 현무암으로 구성되었

기 때문에 수량이 몹시 적을 뿐 아니라 빗물이 땅속에 스며들어 흐르므로 논

은 아주 드물고 대부분이 밭이다. 어촌권인 귀덕리 일대와 수원리 일대는 비교

적 나은 토양이 분포되어 있으나 같은 기후대에 놓여 있으면서도 옹포리, 협재

5) 조영배,“제주도 민요의 음악형식 연구”(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

논문)에 의하면 제주도 민요를 그 기능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 표1> 제주도 민요 분류

용도 및 연행

상황 구분

해당민요

(연행 및 음악 차이 기준)

通俗民謠
오돌또기, 너영나영, 신목사타령, 이야홍타령, 산천초목,동풍가,

중타령, 계화타령, 사랑가, 길군악, 봉지가 등

鄕

土

民

謠

勞

動

謠

農業謠

밭밟는 소리, 밭가는 소리, 자진 사대소리, 긴사대소리,아외기

소리, 밀레질 소리, 마당질 소리, 흙덩이 부수는 소리, 써레질

소리, 보리훑는 소리, (따비질 소리), (김매는 담불소리), (김매

는 홍애기 소리)

漁業謠
해녀 노젓는 소리, 멸치후리는 소리, 갈치낚는 소리, (뗏목젓는

소리)

林業謠
꼴베는 소리, 톱질소리, 도끼질 소리,(나무내리는 소리), (자귀

질 소리)

製粉謠 맷돌질 소리, 방아질 소리, 연자방아질 소리

冠網謠 망건짜는 소리, 갓모자짜는 소리

雜役謠
성돌굴리는 소리, 디딤풀무질 소리, 토풀무질 소리, 똑딱풀무질

소리, 집줄놓는 소리, 방앗돌 굴리는 소리, 흙질 소리

儀式謠
영귀소리, 행상소리, 진토파는 소리, 달구질 소리, 성주소리,

(서우제소리)

자장가 자장가

- 5 -



리, 금릉리, 월령리는 토양조건이 좋지 못하다.

기름지지 못한 땅인데다가 경지 면적이 좁고 돌이 많으며 바람까지 잦아 척

박한 자연 환경적인 악조건에서 농사짓기는 힘들었다. 거의가 밭이기 때문에

밭농사와 관련된 노동의 형태가 여러 가지이며 그래서 밭농사와 관련된 농업

요가 다양하게 존재한다. 좁씨를 뿌린 다음 말이나 소를 몰면서 밭머리를 오락

가락하며 밟아 주어야하고, 한 여름철 무더운 날씨에 조, 콩, 깨, 팥, 고구마 밭

의 검질(김)을 매어야 했다. 또 베어들인 곡식을 도리깨로 두들겨 장만하고 보

리쌀은 맷돌질하여 쪼개야 밥을 짓는데 편리했다. 겨울의 보리 농사와 여름의

조농사를 하면서 쉴 틈 없이 밭일을 해야했다. 이 때마다 저절로 소리가 나오

기 마련이다. 소나 말을 몰면서 까갱이(호미)를 잡고 밭이랑에 앉아 김을 매면

서 노래를 부른다. ‘밭 밟는 소리’, ‘사대 소리’, ‘마당질 소리’가 그 것이다.

한림읍의 동남부 고원지대에는 검은 오름, 천아 오름 등 크고 작은 오름으로

이루어져 목축업이 발달하였다. 말이나 소를 농사 짓기에 많이 이용하는 것도

목축업이 발달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농사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씨의 파종

에서부터 말은 빼놓을 수 없는 일꾼이다. ‘밭 밟는 소리’의 사설을 살펴보면 말

이나 소를 모는데 사용되는 ‘어러려려’, ‘어려려려 돌돌’, ‘이야 이랴’, ‘이러러’와

같은 의성어를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소리를 내면서 여러 마리의 말

이나 소를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재촉하여 사람과의 행동 일치를

하게 한다.

지형적으로 볼 때 평지는 해안가에 접하여 협소하게 펼쳐져 있고 농사에 사

용한 경작지가 아주 적어 밭농사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밭농사만으로 생계를

꾸려가기란 힘이 든다. 그래서 해안지대에는 농사일과 물질을 같이 하는 부녀

자들이 많았다.

해녀들은 가까운 곳은 헤엄쳐 나가지만 먼바다로 나갈 때에는 배를 타고 해

녀가 직접 노를 저어 나간다. 혼자서 노를 젓는 경우는 거의 없고 둘 이상이

함께 저어야 함으로 동작이 일치되어야 한다. 곧 소리에 맞춰 노를 젓는 동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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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아지게 된다. 해녀들이 노를 젓고 바다로 나가서 물질을 하고 다시 노를

저어 뭍으로 돌아오는 고됨이란 여간 힘든 게 아니었을 것이다. 작업의 고됨

을 달래고 노 젓는 동작의 일치를 위해서 자연스럽게 소리를 하게 된다. ‘노

젓는 소리’가 그 것이다.

이처럼 민요는 가창 되는 지역의 생활 전반과 연결된다고 볼 때 어느 한 가

지 일을 생업으로 삼지 않고 때로는 농사일을 하고 물질도 하면서 생계를 꾸

려 나갔던 이런 생활 양식이 민요를 낳게 했다.

널리 불리어진 민요 중에서 한림읍에서 불리어진 민요를 택하여 그 민요의

연행상황을 이해하고 노랫말의 사설적 요소와 음악적 요소의 연구를 통하여

한림읍 민요의 특징을 살피고자 한다.

2.음악적 특징

1)밭 빛리는 소리

제주도 토질이 火山 灰土임으로 매우 瘠薄하고 無氣하여 비가 오면 땅이 불

어나고 마르면 굳어지고, 바람이 많이 불어 좁씨와 같은 매우 작은 씨앗은 날

릴 우려가 있다. 따라서 밭에 씨앗을 뿌린 후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밭을 잘

밟아 다지거나, 흙덩이를 부수고 부드럽게 하기 위하여 말이나 소를 끌고 다니

며 지면을 단단하게 다지게 한다. 이 때 부르는 소리이다. ‘조 밟는 소리’라고

도 한다.

말이나 소의 수는 두 세 마리에서 수십 마리까지 동원된다.

한 두 명의 선창자가 앞소리를 하면서 마소 떼를 유도하고 여러 명이 뒤 또

는 옆에서 마소 떼를 몰면서 뒷소리를 받는다. 경우에 따라서는 혼자서 부르기

도 한다.

여성들에 비해 남성들이 이 일을 주로 하였으며 “와어려려려 둘둘둘둘”, “어

려려려”, “어려려 돌돌” 등은 말이나 소를 모는데 사용되는 의성어로 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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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나 소가 앞으로 나가길 바라며 재촉하는 단순한 외침이다.

제주도 지역에 따라 사설과 가락을 달리하는 「밭 빛리는 소리」가 전해지

고 있다. 한림읍의 귀덕리와 협재리 소리를 채보한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한림읍 귀덕리 소리

<악보 1>밭 빛리는 소리(귀덕리)

소리-김정희(85세) 채보-양정인

=72 자유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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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에 사용된 기호

기보된 음 보다 낮은 음:↓

앞의 음을 끌어내릴 때:

부정확한 음정을 말하듯이 부를 때:

불특정음의 높이를 나타내는 포물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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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악보 1>이하 모든 곡의 구성 음은 출현하는 음을 낮은 순서대

로 배열하였음을 밝힌다.

<악보 1>을 살펴보면 구성 음은 앞부분 A의 선율에서는 도-레-미-솔(↓), 뒷

부분 B의 선율에서는 라-도-레-미이다. 선율 진행은 「도」,「레」,「미」 3음

을 중심으로 순차 진행하거나 「미」·「도」의 같은 음을 반복하는 동도 진

행도 자주 나타난다. 종지 음은 「레」음을 거쳐 「도」음으로 2도 하행하고

있다. 앞부분 A에서는 의성어를 쓰되 a, a′처럼 특정음이 없거나, a″처럼 선

율이 있는 의성어와 특정음이 없는 의성어의 결합으로 나타난다. 뒷부분 B에

서는 의성어를 쓰되 d와 같이 선율이 있다. 단락 A의 첫째 행과 둘째 행에서

b와 c처럼 둘째 음절의 음이 길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박은 불규칙하며 3소박 형태의 리듬꼴이 주로 나타나고 짧고 긴 형태의 리

듬도 많이 쓰인다. 단락 B의 마지막 행 e에서는 3소박에서 2소박의 리듬꼴로

넘어가는 완자걸이 형태의 리듬꼴이 보인다. 소나 말을 몰며 일을 하기 때문에

노동 동작이 불규칙적이고 따라서 리듬이 자유롭다.

사설의 내용은 밭을 잘 밟도록 마소를 몰아가는 내용으로 단락 A와 B는 모

두 의성어로 사설이 시작되고 끝마무리도 의성어로 마친다. 사설의 음보 수는

각 절마다 고정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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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한림읍 협재리 소리

<악보 2>밭 빛리는 소리(협재리)

소리-박금용(67세) 채보-양정인

=66 자유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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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음은 솔·라·도·레·미이다. 같은 음을 반복하는 선율형태가 자주 나

타나는데, <악보 2>에서 a의 선율을 살펴보면 「미」에서 「도」로 하행한 후

「도」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형태이고 b의 경우는 「미」에서 「도」로 하행

하여 「도」를 반복하다가 「라」로 떨어지는 선율형태로 나타난다. c의 선율

을 살펴보면「도」를 계속 반복하다가 「라」로 떨어지는 형태이다. d에서는

빠르게 읊조리는 듯한 느낌으로 같은 음 「도」를 계속 반복하는 진행이 보인

다. B단락에서는 A의 단락에서 보이는 b의 ‘ㄱ’처럼 「미」에서 「도」로 하행

하는 것과 달리 ‘ㄴ’처럼 「도」에서 「미」로 상행하여 진행하는 변화를 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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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B단락은 대체로 「도」를 반복하여 「라」로 떨어지는 선율형태를 보인다.

종지 음은 「도」에서 「라」음으로 하행하여 마친다. 받는 소리의 의성어는

특정음이 없으나 메기는 부분의 마지막 소리의 음보다 약간 낮거나 높은 정도

에서 소리를 낸다.

박은 불규칙하며 3분박 형태의 리듬꼴이 주로 나타나고 짧고 긴 형태의 리

듬이 많이 쓰인다. 자유 리듬의 형태로 한 사람이 사설을 메기면 여러 사람이

후렴구인 “어려려 돌돌”을 반복한다. 받는 소리는 소를 모는 의성어로 사람과

말이 같은 행동을 취하도록 소를 재촉하는 소리이다.

2)차른 사데 소리

제주도는 화산섬이다. 화산이 폭발하면서 흘러내린 용암은 물이 잘 빠지게

했고, 지면은 지질상 투수성이 강한 현무암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수량이 몹

시 적을 뿐 아니라 물이 고이게 놔두지 않는다. 강우량은 높으나 땅 속 깊이

스며들어 흘러가서 논이 귀한 섬이다. 그래서 논매는 노래는 거의 없고 밭농사

중심의 노래가 많다.

이 노래는 밭에서 김을 맬 때 부르는 소리이다. 토질이 육지와 달라 건조해

지면 땅이 아주 단단하게 된다. 잡초는 뿌리가 땅에 세게 드려 박혀 있어 뽑는

데 힘이 든다.

김매는 작업은 주로 여성들이 하였고 혼자 하거나 여러 사람이 한 이랑씩

맡아 줄을 지어 김을 매었다. 한 쪽 이랑 끝에서 맞은 편까지 까갱이(호미)로

김을 매고 다시 출발한 쪽을 향하여 김을 맨다.

대개는 처음에 느린 가락인 “진사데 소리”로 시작하고 이랑의 중간을 넘어

서기 시작하면 점차 빠른 가락인 “차른사데”소리로 옮겨지면서 일의 지루함과

고됨을 달래고 힘을 북돋게 된다.

사설 내용은 농부들을 격려하거나 김매는 작업에 관한 내용이다. 한림읍의

명월리와 귀덕리, 협재리 소리를 채보한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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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한림읍 명월리 소리

<악보 3>차른 사데 소리(명월리)

앞소리-진화순(1930), 뒷소리-고윤화(1925) 채보-양정인

=36∼40

실음보다 3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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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질짓고 골넙는 밧듸-검짙고 넓은 밭에, 앞멍에야-앞에 보이는 밭머리야,

뒷멍에야 무너나나라-뒷 밭머리에 물러나가라, 곤아장앝안-예쁜 색시가 앉아서,

저오랜-어서 빨리 오라고, 해낮이 가지냐-낮에 갈 수 있느냐, 낮사데는-낮에

부르는 사데는, 방울방울-벙긋벙긋, 짜냑사덴-저녁에 부르는 사데는, 짜직짜직-

잦게 잦게, 만날간데-매일 가는데, 그말힝영뭣힝젠-그 말을 하여서 뭣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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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박이 한 장단으로 모두 29장단으로 이루어져 있고, =36∼40 정도이면 늦

은 굿거리에 해당된다. 구성 음은 도·레·미·솔·라 5음으로 되어 있다.

선율 진행은 대부분 순차 진행하고 진행 간격이「3도」출현 몇 회를 제외하

고는 도약 진행이 거의 없다. <악보 3>에서 a의 선율형태를 살펴보면 앞소리

의 앞 반 장단과 뒷소리의 앞 반 장단의 선율형태는「솔」에서「도」로 하행

하는 형태로 같다. 앞소리의 뒤 반 장단 b와 뒷소리의 뒤 반 장단 b′은 유사

한 형태로 약간의 변화를 주고 있다. 앞소리의 끝 음절은 c처럼 밀어 올려 준

다. 종지 음은 「도」로 같은 음을 반복하여 마치는 형태이다. 앞소리와 뒷소

리는 A(a+b)와 A′(a+b′)로 선율이 유사하고, 악곡은 동일 악구인

Ⅰ〔A(a+b)+A′(a+b′)〕가 반복하면서 전개되고 있다. 한 장단을 기준으로

가사만 바꿔 부를 뿐 선율형태가 변하지 않는 것은 노동 자체가 힘들기 때문

에 노래는 단순한 형태로 불러 힘든 노동의 상황을 즐거움으로 승화시킬 수

있으며, 가족단위의 노동력이나 수눌음6)으로 일을 하였기 때문에 비교적 부르

기 쉬운 소리로 부른다. 사설 구조는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처음

부터 15장단까지 한 단락을 이루고 16장단부터 끝까지 또 한 단락을 이룬다.

한 장단은 4·4/ 4·5/ 4·6/ 4·7/ 6·5조로 이루어져 있다.

6) 수눌음- 한 마을의 사람들이 협력하며 농사를 짓거나, 집안의 큰 일을 서로 도와주

는 공동 협력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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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명월리 차른사데 소리의 장단형태 및 사설 붙임

박

4·5음절 (★)

어 긴 여 랑 사 데 로 구 나

4·4음절 (★)

저 오 랜 손 을 친 다

(★)

어 멍 불 렁 난말 힝 영

4·6음절 (★)

손 을 칠 때 해 낮 이 가 지 냐

4·7음절 (★)

만 날 간 데 그말힝영 뭣 힝 젠

6·5음절

오 유 월 검 질 을 나 혼 자 매 랴

위의 <표 2>에서 한 박 내의 사설 붙임을 살펴보면 두 음절일 경우 짧고 긴

형태의 리듬꼴과 길고 짧은 형태의 리듬꼴이 나타나고, 세 음절일 경우 3분박

형태, 다섯 음절일 경우는 리듬을 더 잘게 쪼개어 부르고 있다.

<표2>의 (★)를 악곡에서 보면 한 장단의 앞 반 장단 첫 음보의 2째 음절을

항상 여러 음으로 나누어 부르고 있는데, 첫 음절을 하나의 음으로 짧게 부르

고 난 뒤 2째 음절에서는 잔 가락이 많이 들어가 여러 음으로 부른 특징을 보

인다. 즉 한 음절의 다음화(多音化) 현상이 나타난다.

사설 내용은 농부들을 격려하거나 김매는 작업에 관한 내용으로 여음인 ‘어

긴여랑 사데로구나’를 먼저 부르며 시작한다. 앞소리와 뒷소리는 한 행을 단위

로 안짝-밧짝이 되어 교창을 하면서 사설 내용이 서로 잘 연결되어 나타난다.

여음이 가창 되는 위치를 보면 행과 연 사이에 일정한 위치가 없으며 서두

와 결미, 앞 단락과 뒷 단락 사이에 나타나고 있다. “어긴여랑 사데로 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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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가넝창 방아로 구나” 등 여음의 형태가 조금씩 변화하고 있으나 가창된 빈

도 수에 따라 많이 나타난 여음을 보면 “어긴여랑 사데로 구나”이다. 2음보격

여음으로 무의미한 말과 의미 있는 말이 결합되어 하나의 여음을 이룬다. 김매

는 소리를 「사데」라고 하는데 이것은 사설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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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한림읍 귀덕리 소리

<악보 4>차른 사대 소리(귀덕리)

소리-김정희(85세) 채보-양정인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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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 늦인 밧듸’의 <굴>은 ‘동산이 아닌 좀 얕고 펑퍼짐한 땅’7)을 뜻하고

<구분 쉐>는 ‘호미’8)를 뜻한다. ‘여의멍매자’-해내여가자)

4박이 한 장단으로 모두 8장단으로 되어 있다. A의 형태가 한 장단이고 A1에

해당되는 장단이 5장단, A2, A3 형태가 각각 한 장단씩 나타난다. 구성 음은

도·레·미·솔·라이다. 선율 진행은 대부분 순차 진행하며 진행 간격이「3

도」출현 몇 회를 제외하고는 도약 진행이 거의 없다.

<악보 4>에서 악곡은 유사한 선율형태인 A, A1, A2, A3가 나타나는데, 앞 반

장단의 첫 두 음절에 선율의 변화를 주고 뒤 반 장단의 선율 형태는 b′처럼

종지 할 때를 제외하고 b의 형태로 일정하다. 주로 A1의 선율 형태가 사용되

는데, 둘째 장단에서 여섯째 장단까지는 A1의 선율 형태가 계속 나타난다. 일

곱 번째 장단에서는 a″처럼 치켜 부르는 선율 형태인 A2가 나타난다. 각 장단

마다 c처럼 한 장단의 끝 음절의 선율을 밀어 올려 처리하고 있으나, 마지막

장단에서는 같은 음을 반복하는 d의 형태로 노래를 마치게 된다.

악곡에서 보면 첫 음보의 2째 음절은 항상 여러 음으로 나누어 부르고 있는

데, 첫 음절은 하나의 음으로 짧게 부르고 난 뒤 2째 음절은 여러 음으로 나누

어 부르는 특징을 보인다. 즉 한 음절의 리듬 분할이 많고 잔 가락이 많이 들

어간다.

4박이 한 장단으로 4·5조로 이루어져 있다. 리듬꼴은 두 번째 장단부터 나

오는 A1의 형태가 많이 나타난다.

혼자서 부르는 형태로 사설을 앞소리와 뒷소리로 나누지 않고 부른 것은 김

매기 작업을 혼자서 하거나, 여럿이 작업을 하더라도 가창능력이 뛰어난 사람

이 김매기를 할 경우 독자적으로 사설을 이끌어가며 노래를 불렀기 때문이다.

한 행 4음보의 사설 구조를 갖고 있다.

7) 김영돈, 「제주도 민요연구」(서울:일조각, 1965), p.269.
8) 김영돈, 위의 글,p.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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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한림읍 협재리 소리

<악보 5>차른 사대 소리(협재리)

앞소리-홍정랑(81세) 뒷소리-장만화(68세) 채보-양정인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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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박이 한 장단으로 모두 22장단으로 되어 있다. 구성 음은 도·레·미·솔이

다. 순차 진행과 「3도」의 진행 간격이 보인다. <악보 5>에서 악곡의 선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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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는 앞 반 장단은 「솔」을 반복한 후 「미」-「레」로 하행하였다가 「미」

로 상행한 후 「레」로 하행하는 a를 기본형으로 하고 약간씩의 변화를 주면

서 반복되고 있다. 뒤 반 장단은 「레」,「미」의 두 음으로 리듬의 형태에 변

화를 주어 b1∼b10의 형태로 나타난다. 종지 음은 앞소리는 같은 음「레」를 반

복하는데 비해, 뒷소리는「레」에서 「미」로 상행하여 마친다.

장단의 형태를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표 3>협재리 차른사데 소리의 장단 형태

장단의 유형 장단의 위치 장단의 수

1째, 2째 장단 2

3째, 7째, 13째, 21째 장단 4

4째 장단 1

5째 장단 1

6째 장단 1

8째 장단 1

9째, 15째, 17째 장단 3

10째 장단 1

11째, 19째 장단 2

12째 장단 1

14째, 20째 장단 2

16째, 18째 장단 2

22째 장단 1

위 <표 3>을 보면 일정한 장단 형태보다는 여러 형태의 장단꼴이 한 장단을

단위로 나타나고 있다.

장단은 4박이 한 장단으로 4·4/ 4·5/ 5·4조로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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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협재리 차른사대 소리의 장단형태 및 사설 붙임

박

4·4음절

어 긴 여 랑 서 화 대 야

(★)
앞 멍 에 야 들 어 오 라

(★)
어 머 니 만 부 르 더 라

4·5음절 (★)
앞 멍 에 야 들 어 나 오 라

(★)
뒷 멍 에 야 무 너 나 나 라

(★)
이 망 이 로 방 울 덤 지 멍

(★)
어 긴 여 랑 사 대 로 구 나

5·5음절

오 유 월 매 엉 요 조 내 왕

위의 <표 4>를 살펴보면 한 박 내에서의 사설붙임은 두 음절일 경우 짧고

긴 형태의 리듬꼴과 길고 짧은 형태의 리듬꼴이 나타난다. 세 음절일 경우 3분

박 형태로 부르거나 둘째 음절을 길게 하고 셋째 음절을 짧게 하여 부르고 있

다.

<표 4>의 (★)를 악곡에서 보면 첫 음보의 2째 음절을 항상 여러 음으로 나

누어 부르고 있는데, 첫 음절을 하나의 음으로 짧게 부르고 난 뒤 2째 음절은

여러 음으로 부르는 특징을 보인다.

가창 방식은 교환창 방식으로 같은 가사를 가지고 앞소리와 뒷소리가 한 번

씩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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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긴싶대 소리(한림읍 귀덕리)

<악보 6>긴 싶대 소리(귀덕리)

소리-김정희(85세) 채보-양정인

=7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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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행적 요소는 차른 사데 소리와 같다.

서두는 자유 리듬의 형태로 나타나고 다음 행에서부터는 4박이 한 장단으로

부르고 있다. 차른 사데 소리의 사설이 전이되어 가창 되고 있으며, 선율 구조

는 <악보 4>의 차른 사데 소리(한림읍 귀덕리 민요)와 거의 비슷하다.<악보 6>

에서 선율형태를 살펴보면 서두를 제외하고 앞 반 장단은 첫 두 음절에 변화

를 주고 뒤 반 장단은 같은 선율 형태 b가 나타낸다. 일정한 박이 나타나는 둘

째 행부터 살펴보면 한 장단 첫 음보의 2째 음절은 항상 여러 음으로 나누어

부르고 있는데, 첫 음절은 하나의 음으로 짧게 부르고 난 뒤 2째 음절은 여러

음으로 길게 이어지는 특징을 보인다. 즉 말을 짧게 앞으로 붙이고 뒤는 길게

부르는 현상이 나타난다. 2음보의 사설 구조를 갖는다.

4)마당질 소리

곡식을 수확한 다음 콩이나 메밀, 보리, 팥 등을 도리깨로 타작할 때 부르는

소리이다. 타작은 주로 마당에서 이루어지므로 「마당질 소리」라고 하며 도리

깨를 사용하므로 「도리깨질 소리」또는 「타작 소리」라고도 한다.

밭의 넓은 공간에서도 한다. 곡식을 마당에 적당히 펴놓으면서 좌우로 몇 사

람씩 벌려 서서 도리깨로 번갈아 가며 두들겨 타작을 하면서 이 노래를 부른

다.

한 사람이 도리깨를 내려치기도 하고 두 세 사람이 주거니 받거니 하기도

한다. 또한 한 두 사람은 탈곡할 곡식을 조정하고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

한림읍의 귀덕리와 협재리 소리를 채보한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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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한림읍 귀덕리 소리

<악보 7>마당질 소리(귀덕리)

소리-김정희(85세) 채보-양정인

=52

4박 한 장단이 1째 와 2째 장단에 나오고 5박 한 장단이 3째 장단에 나오다

가 다시 4박 한 장단이 4째와 5째 장단에 나온다. 구성 음은 도·레·미·솔이

다. 도약보다는 「도」·「레」·「미」간의 순차 진행이 주를 이룬다. 「레」

와「미」에서 시작하여 진행하다가 「레」-「도」로 하행하는 선율형을 나타낸

다. 「미」에서 「레」로 꺾는 목이 나타난다. 종지 음은 「레」에서 「도」음

으로 하행하여 마친다.

3째 장단에서 한 박이 길어지는데, 이것은 1째, 4째, 5째 장단에서와 같이 2

째 음보의 음절수를 2음절 형태의 꼴로 맞추고 리듬꼴도 로 같게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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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 한 박이 길어진 것이다. 2째 장단을 제외하고 각 장단의 마지막 두 음

절은 「레」에서「도」로 진행하고 리듬꼴도 이다.

혼자서 부르고 있으며 타작 노동과 관련된 사설이 보이고, ‘어야홍아’, ‘어야

두 나야’는 흥을 돋우는 무의미 구음이다.

②한림읍 협재리 소리

<악보 8>마당질 소리(협재리)

앞소리-홍정랑(81세), 뒷소리-홍영선(67세) 채보-양정인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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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박이 한 장단으로 모두 15 장단이다. 구성 음은 도·레·미·솔이다.

선율의 진행 형태는 순차 하행하다가 마지막에서 상행하는 경향을 보이고

진행 간격이 「3도」몇 회를 제외하고는 순차 진행이 주를 이룬다. <악보 8>

에서 살펴보면 받는 소리의 ‘요동산도’의 마지막 음절에서 메기는 소리의 ‘멜라

보자’의 첫 음절은 「레」와 「솔」의 4도 진행으로 연결된다. 선율형태는 첫

번째 장단의「미」에서 「레」를 지나 「도」로 하행한 후 다시 「레」로 상

행하는 선율 형태인 a1과 유사한 형태가 주로 나타난다. 종지 음은 「레」이이

고 첫번째 장단과 같은 선율형태로 마친다.

도리깨를 내려치는 동작이 규칙적으로 반복되고 노동동작에 따른 박자적 경

향이 강(도리깨를 내려치고)·약(도리깨를 올리고)과 같아 노래도 2박이 한 장

단이 되고, 한 장단의 음절수는 3, 4, 5음절을 이룬다.

<표 5>협재리 마당질 소리의 장단 형태 및 사설 붙임

박

3(2·1음절)

어 야 홍

4(2·2음절)

어 야 홍 아

요 동 산 도

요 쪽 으 로

4(3·1)음절

어 야 도 홍

5(3·2)음절

멜 라 나 보 라

위의 <표 5>에서 한 박 내의 사설 붙임을 살펴보면 두 음절일 경우 짧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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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형태의 리듬꼴과 길거나 짧은 형태의 리듬꼴이 보이고, 세 음절일 경우는 3

분박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가창 방식은 교창 방식으로 앞소리의 내용을 뒷소리가 그대로 받아 부르거

나 앞소리의 내용과 연결이 되는 내용을 뒷소리가 부른다. 타작 노동과 관련된

사설이 보이고 1음보의 ‘어야홍’, ‘어야도 홍’은 작업 통일과 힘을 북돋우기 위

한 무의미 구음이다. ‘어야홍’, ‘어야도 홍’을 메기고 받으면서 곡이 시작되는

데 힘을 돋구는 일종의 감탄사이기도하다. 받는 소리의 마지막 음을 밀어 올리

면서 세게 발음하고 있는데 이것은 동작에 힘을 돋우기 위한 방법이다. 도리깨

로 골고루 두르리지만 자연히 높은 데 낮은 데가 생기게 되고 그 높은 데를

‘동산’이라고하여 그 곳에 힘을 가하게 된다. ‘생곡’은 타작할 때 알이 채 떨어

지지 않은 곡식9)을 뜻한다.

5)까레 소리

곡식을 갈기 위해 맷돌을 돌리면서 부르는 소리이다. 집안에서 보리쌀이나

콩 등의 알곡을 맷돌에 넣고 갈면서 부른다. 「맷돌질 소리」라고도 부른다.

한 사람이 돌리기도 하나 두 사람이 손잡이를 각기 잡으면서 마주보고 앉아

돌리기도 한다.

사설 내용은 노동과는 관련이 없는 시집살이, 노동의 괴로움, 부부간의 갈등

을 노래한다. 사설의 한 내용을 살펴보면 넓고 푸른 바다를 향해 떠난 배가 무

사히 돌아오길 바라며 처자식은 기원했지만 남편은 돌아오질 않고 이어도라는

곳에서 배가 난파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처자식은 애통하기만 하다. 그래서 이

여도만 생각하면 죽은 님이 생각나게 되는 것이다.( ‘이영힝민 눈물이 난다’ )

그리고 맷돌을 돌리면서 죽은 님을 추모하게 된다.

제주도 전역에 걸쳐 가락과 사설을 달리한 「맷돌 노래」가 많이 분포되어

있다. 한림읍의 귀덕리와 협재리의 소리를 채보한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9) 김영돈, 위의 글, p.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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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한림읍 귀덕리

<악보 9>까레 소리(귀덕리)

소리-김정희(85세) 채보-양정인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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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음은 도·레·미·솔 4음으로 되어 있다.

선율 진행은 하행 순차 진행과 「3도」진행을 하고 있다. <악보 9>에서 ㉠

을 살펴보면 사설 한 행의 1음보와 1음보는 「레」와 「솔」의 4도 진행으로

연결되고 있다. 2음보 중에서 두 번째 음보는 「솔」에서 「도」음으로 5도 하

행 진행을 한다. 1째 음보에서는 시작 부분에 변화를 주어 a와 a′의 선율형태

가 나타나며 ㉡처럼 「미」는「레」에서 밀어 올려 지게 된다. 2째 음보의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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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 형태는 b로 일정하게 반복되고 있다. 첫 행의 선율 형태는 A로 나타나고 2

째 행부터는 A′가 반복된다. A″에서는 첫 음보는 a의 형태이나 둘째 음보에

서는 A′의 b의 형태에서 첫 음절의 형태가 변한 c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악곡에서 보면 2째 음보의 2째 음절과 4째 음절에서는 항상 여러 음으로 나누

어 부르고 있다. 종지음은 「도」이다.

작업하는 동작의 규칙적 반복과는 관계없이 노동과 관계없는 사설의 내용

때문에 자유 리듬으로 노래하고 있으나 10박과 11박 장단 주기성이 나타나고

있다. 한 행 2음보 구조로 1째 음보는 4박, 2째 음보는 6∼7박으로 배분된다.

②한림읍 협재리 소리

<악보 10>고래 소리(협재리)

소리-홍정랑(81세) 채보-양정인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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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음은 도·레·미·솔 4음으로 되어 있다. 순차 진행이 주를 이루며 「3

도」진행 간격이 나타난다. <악보 10>의 ‘ㄱ’에서처럼 서두의 2음보 여음에서

1음보와 1음보는 「레」에서 「솔」로 4도 진행으로 연결되어 있다. 선율의 형

태는 1행에서 3행까지의 첫 단락은 A(a-c-a′-d -b-c′)의 형태이고 4째 행부터

6째 행까지의 2째 단락은 A′의 형태이다. 7째 행과 9째 행까지의 3째 단락은

A″(a-c-a′-d′-a′-d′)의 형태로, 전체 선율 형태는 A-A′-A″로 나타난다.

종지 음은 「도」이다. 멧돌을 돌리는 규칙적 동작의 반복과는 관계없이 자유

리듬으로 불려지고 있다. 자유리듬의 형태로 박이 불규칙적으로 나타나고 있으

나 가창자가 음보에 따라 말을 끊어주고 있다. 각 음보의 끝 음절의 박을 늘이

고 있으며 뜻 없는 의성어를 사용하여 선율을 진행한다.

사설의 5째 행에서는 다른 행과는 다르게 1째 음보 다음의 의성어 선율 ‘ㄴ’

을 2째 음보 뒤로 옮겨지는 변화를 보여주고 있고, 6째 행에서는 1째 음보 다

음에 오는 의성어 선율 ‘ㄴ’을 생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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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방애 소리(한림읍 협재리 소리)

제주도에서는 절구와 연자매를 통틀어 <방에>(혹은 <방이>·<방애>)라고 하

지만 절구는 <남방에>, 연자매는 <밑방에>, 일반적으로 절구만을 뜻10)한다.

커다란 나무로 만든 절구에 곡식이나 떡방아를 넣고 찧으며 부르는 소리이

다. 한 사람이 하거나 집안 여성들끼리 또는 이웃 여성들이 모여 이 일을 한

다. 방아 찧는 사람의 수효의 단위를 ‘콜’이라 하여, 두 사람이 찧으면 「두콜

방애」, 세 사람이 찧으면「세콜 방애」가 된다.

한림읍 협재리 소리를 채보한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악보 11>방애 소리(협재리)

소리-홍정랑(81세),홍영선(67세) 채보-양정인

=60

10) 김영돈, 위의 글, 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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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박 한 장단의 형태로 진행되다가 5박 한 장단 형태가 나오고 다시 4박 한

장단의 형태로 진행된다. 4째 장단과 11째 장단에서는 흥을 돋구는 음절 ‘음’이

끼어 들어가면서 한 박이 늘어나 5박 한 장단이 된다. 구성 음은 도·레·미·

솔·라이다. <악보 11>에서 살펴보면 선율 형태는 하행 선율형으로 여음 ①,

②, ③의 첫 음절의 「솔」에서 마지막 음절의 「레」로 점차 하행하는 진행

이 보이고, 여음 ④와 ⑥에서는 「레」음의 반복 진행이 보인다. 순차 진행이

주를 이루고 「3도」진행도 보인다. 각 장단의 마지막 두 음절은 c처럼 같은

음을 반복하거나 d처럼 밀어 올려주는 형태가 나타나기도 한다. 종지음은

「레」이다.

각 장단의 선율의 형태는 여음 ④와 ⑥을 제외하고 약간씩의 변화를 줄 뿐

1째 장단의 형태와 거의 유사하다. 앞 반 장단은 a1로 「솔」에서 점차 「도」

로 하행하는 형태이고 뒤 반 장단은 「레」와 「미」두 음으로 리듬에 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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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 b1, b2, b3, b4로 나타난다. 여음 ④와 ⑥에서는 2음보의 1째 음보와 2째

음보의 선율 형태가 같아 b4-b4, b2-b2를 이룬다. 악곡에서 보면 첫 음보의 2째

음절은 항상 여러 음으로 나누어 부르고 있다.

<표 6>협재리 방애소리의 장단형태 및 사설붙임

박

4·5음절

이 여 이 여 이 여 도 허 라

이 여 이 여 이 여 도 허 라

5·5음절

이 여 도 허 라 이 여 도 허 라

6·5음절

소 낭 에 삥 름 은 소 리 나 나 도

박

4·6음절

귀 방 에 사 날 아 니 주 랴 음

6·5음절

이 여 도 허 라 음 이 여 도 허 라

위 <표 6>에서 한 박 내에서의 사설 붙임을 살펴보면 두 음절일 경우 짧고

긴 형태의 리듬꼴이 나타난다. 세 음절일 경우 3분박 형태로 부르거나 둘째 음

절을 길게 하고 셋째 음절을 짧게 하여 부르고 있다.

사설의 내용은 여성들의 고된 삶을 노래하고 있다. 2음보의 “이여이여 이여

도 허라”는 의미가 없는 여음으로 후렴의 형태가 어느 정도 고정되어 있어 서

두와 결미, 행과 행 사이에서 가창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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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밑방애 소리(한림읍 귀덕리 소리)

소나 말에 연자매를 메고 돌리면서 곡식을 찧으며 부르는 소리이다. 한 사람

이 한 마리의 소나 말을 몰고 다른 한 두 사람이 곡식을 넣고 손질하는 작업

을 한다.

한림읍 귀덕리의 밑방애 소리는 소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던 소리이다. 혼자

부르고 소를 빨리 움직일 수 있도록 재촉하는 의성어를 사용하고 있다.

한림읍 귀덕리 소리를 채보한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악보 12>밑 방애 소리(귀덕리)

소리-김정희(85세) 채보-양정인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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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음은 도·레·미·솔 4음 이다. 순차 하행하거나 동도 진행하는 선율이

많이 나타난다. 종지 음은 「레」에서 「도」로 하행하여 마친다. 소를 모는

동작이 불규칙이므로 리듬의 형태도 자유 리듬으로 불려지고 있다. 3분박 형태

의 리듬꼴이 주로 나타나고 짧고 긴 형태의 리듬이 많이 쓰인다

2음보 후렴 구는 서두와 결미, 행의 중간에서 가창 되고 있다. 소를 몰 때에

는 “이러이러”, 말을 몰 때에는 “어러러”의 의성어를 사용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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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해녀 노젓는 소리

해녀들이 바다로 물질 작업을 나갈 때 노를 저으면서 부르는 소리이다. 한림

읍의 협재리와 한림리의 소리를 채보한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한림읍 협재리 소리

<악보 13>해녀 노젓는 소리(협재리)

앞소리-홍정랑(81세), 뒷소리-홍영선(67세) 채보-양정인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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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음은 도·레·미·솔·라이다. a의「솔」과「레」, b의「레」와「솔」

의 4도 진행이 보이며, 순차 진행과 동도 진행이 나타난다. 앞소리와 뒷소리의

모방선율의 관계를 살펴보면 똑같은 선율로 받아서 부르거나 2도, 3도, 4도, 5

도의 관계를 유지하며 진행되기도 한다.

<악보 14>협재리 해녀 노젓는 소리의 앞소리와 뒷소리의 모방 선율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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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를 젓는 동작이 매우 규칙적이므로 리듬과 선율도 규칙적으로 나타난다.

가창 방법은 사설을 번갈아 부르는 교환창 형식이다. 후렴구로는 ‘이여도사’,

‘이여사’, ‘이여도사나’ 등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 말들은 노를 젓는데 힘을 내

기 위하여 지르는 무의미 어휘들이다.

① A 이여도사 이여사

B 이여사 이여도사나

A 요만을 가면은

B 가면은 얼마나

A 얼마나 가리야

B 가리야 진도나

A 진도나 바다에

B 바다에 한골로

A 한골로 가는당

B 가는당 이여도사나

A 이여사 이여사

B 이여도사나 이여도사

② A 가면은 말고요

B 가면은 가고요

A 말면은 말았지

B 말면은 말았지

A 저님을 더리고

B 저님을 더리고

A 날가겐 말인가

B 날가겐 말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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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이여사 이여도사

B 이여사 이여도사나

A 이여사나 이여도사나

B 이여도사나 이여사

③ A 우연히 쓸터나

B 우연히 쓸터나

A 남의말을 들었나

B 남의말을 들었나

A 그동안 몇 달을

B 그동안 몇 달을

A 영이별 허였나

B 영이별 허였나

A 이여사 이여사

B 이여사나 이여도사나

④ A 요밴들에 끊어진들

B 요밴들에 끊어진들

A 부산항구 지름줄이

B 부산항구 지름줄이

A 없을만가

B 없을만가

A 요나무 꺾어진들

B 요나무 꺾어진들

A 부산항구 오동나무

B 부산항구 오동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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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없을만가

B 없을만가

A 이여도사 이여사

B 이여도사 이여도사나

사설을 살펴보면 처음 ①, ②에서는 A가 先導해 나가다가 ③에서는 선도가

바꾸어져 B로 옮겨졌다. 다시 ④에서 선도가 바꾸어져 A로 옮겨지고 마무리

하게 된다.

여음으로는 ‘이여사’, ‘이여도사’, ‘이여도사나’등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 말들

은 노를 젓는데 힘을 내기 위해 지르는 무의미 어휘들이다.

노래 중간에 ‘져라져라’ 와 같은 흥을 돋우는 삽입구가 끼어 들기도 한다.

<악보 15>협재리 해녀 노젓는 소리의 삽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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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한림읍 한림리

<악보 16>해녀 노젓는 소리(한림리)

소리-김부선(?), 채보-양정인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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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음은 도·레·미·솔·라·도′이다. 악곡의 박절 구조가 규칙적이고 한

장단 1음보를 이룬다. 1음보의 기준 음절수는 3∼5이다. 리듬은 3분박 짧고 긴

형태의 분할형태가 눈에 띠게 많이 나타나고 복잡한 리듬꼴은 거의 없으며 단

순하다. 선율의 장식정도는 많지 않으며 장단마다 시작은 주로 같은 음을 반복

하여 부른다. 2도,3도의 음의 진행과 4도의 도약 진행도 나타나며 밀어 올려

소리를 내는 부분이 보인다.

내용 구성상 A·B·C·D·E·F 6단락으로 나눌 수 있다. 단락의 구조를 보

면 <표 6>과 같다.

<표 7>한림리 해녀 노젓는 소리의 단락 구조

단락 메기는 소리 받는 소리

A1 3장단

B 6장단

A2 2장단

C 6장단

A3 4장단

D 6장단

A4 2장단

E 8장단

A5 6장단

F 4장단

A6 2장단

G 6장단

A7 5장단

위의 <표 7>에서 살펴보면 받는 소리인 A1로 노래가 시작된다. 단락마다 메

기는 소리는 대게 6장단이고 받는 소리는 반복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 메기는

소리가 E에서는 8장단으로 2장단이 늘어나고 F에서는 2장단이 줄어들었지만

뒷 단락의 2장단을 앞 단락으로 보태어 불러 합하면 12장단으로 균형을 잃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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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셈이 된다.

단락마다 처음은 가장 높은 소리로 시작하고 내용은 해녀 일과 관련되거나

일상생활의 모습과 고됨을 표현하고 있다. 받는 소리인 A1의 a와 b의 선율형

태가 메기는 소리의 모든 단락에 나타나고 있다.

후렴 ‘이여사나’로 노래가 시작되고 한 단락이 끝날 때마다 받는 소리로 마

친다. 후렴의 어미에는 힘을 주어 노를 젓는 행동을 나타내 주는 ‘하’, ‘해’ 등

의 불확정 음고로 힘차게 표현되고 불확정 음으로 ‘이여도 사나’라고 외치는

듯한 소리로 부르기도 한다.

종지는 2도 하행 형태를 이룬다.

9)행상소리

상여를 상두꾼들이 어깨에 메고 장지로 운반하면서 부르는 운반 기능의 성

격이 강한 노래이다. 의식요 측면에서 보면 의식요이지만 상여를 메고 운반하

는 입장에서 보면 노동요가 된다.

보통 거리 안에서부터 시작하여 마을을 벗어나면서 선창자의 선소리에 맞추

어 상두꾼들이나 상여 앞과 좌우로 길게 늘어뜨린 광목을 잡고 가는 부인들이

후렴을 부르는 형식을 취한다.

사설 내용은 죽은 영혼의 앞길을 밝히고 살아남은 가족 위로의 성격이 강하

다. 메기는 부분이 창자에 따라 즉흥적으로 부르면 받는 부분은 똑같은 후렴

구를 받는 형식을 취한다.

한림읍 금릉리와 협재리의 소리를 채보한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56 -



①한림읍 금릉리

<악보 17>행상 소리(금릉리)

앞소리-양병숙(1926), 뒷소리-여럿 채보-양정인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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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박 한 장단의 규칙적인 곡으로 모두 42 장단이다. 구성 음은 라·도·레·

미·솔이다. <악보 16>에서 선율의 형태를 살펴보면 메기는 소리의 첫 음보

첫 음절을 짧게 부르고 난 뒤 2째 음절을 길게 늘려서 부르는 특징을 보이고,

3째 음절도 짧게 부른 뒤 4째 음절에서는 여러 음으로 길게 부르는 특징을 보

인다. 악곡의 전개 방식은 메기는 소리의 앞 반 장단은 시작 음이 조금씩 다르

고 첫 음절에 변화를 주어 a1에서 a9까지의 선율유형을 지니는데, 주로 a1, a2,

a3의 선율형태가 나타난다. 뒤 반 장단은 b1의 <레-레-도-라-라>로 진행하는 형

이 주로 나타나지만 b2처럼 <레-레-도-솔-도>로 진행하여 변화를 주기도 한다.

- 60 -



받는 소리는 2음보의 일정한 선율형태를 계속 반복한다. 종지 음은 앞소리는

ㄱ처럼 같은 음「라」를 반복하는데 비해, 뒷소리는 ㄱ′처럼 「라」-「도」로

상행하면서 마친다.

메기고 받는 형식으로 제창되는 받는 소리를 곡의 시작 부분에 한 번 메기

고 받는다. 이 때 선창자가 부르는 받는 소리의 선율 형태는 받는 소리의 선율

형태에 약간의 변화를 주어 부른다.

한 장단의 사설은 4(5·6)·4(5·6)조를 이룬다.

<표 8>금릉리 행상소리의 장단형태와 사설 붙임

박

4·4음절

어 허 낭 창 어 허 노 세

4·5음절

어 화 무 는 십 일 홍 이 요

4·6음절

어 느 누 가 너를생 각 힝 랴

5·4음절

불 쌍 힝고도 가 련 힝 다

초 로 인 생 이 분 명 힝 다

어머님 편 에 살 을 빌 고

6·4음절

이렇게 힝 줄 을 누 가 아 나

위 <표 8>에서 한 박 내에서의 사설 붙임을 살펴보면 두 음절일 경우 짧고

긴 형태의 리듬꼴과 길고 짧은 형태의 리듬꼴이 보이고, 세 음절일 경우 3분박

형태와 첫째 둘째 두 음절을 짧게 부르고 셋째 음절을 길게 하여 부르고 있다.

- 61 -



②한림읍 협재리

<악보 18>행상 소리(협재리)

앞소리-김봉하(81세), 뒷소리-여럿 채보-양정인

메기는 소리 =44 받는 소리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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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한 장단의 규칙적인 곡으로 모두 20 장단으로 되어 있다. 구성 음은 미·

솔·라·도이다. 선율 진행은 같은 음을 반복하거나 2·3도 음정간의 하행 진

행이 나타난다. <악보 17>에서 살펴보면 메기는 부분의 시작 음「라」에서 끝

음 「미」로 4도 진행하는 a형태가 보인다. 2음보의 받는 소리에서도 각 음보

는 b의 선율형으로 시작 음 「라」에서 끝 음 「미」로 4도 하행 진행한다. 받

는 소리의 1음보와 1음보는 c처럼「미」에서 「라」의 4도로 연결되고 있다.

종지 음은 같은 음「미」를 반복하여 마친다.

악곡의 전개 방식은 시작 음이「도」와「라」의 두 가지로 A1(a1+b)와

A2(a2+b)의 두 가지 선율형태가 반복되고 있다. a1은 「도」음을 반복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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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솔」로 하행하는 형이고, a2는 「라」음을 반복한 후 「도」로 상행

하였다가 「라」-「솔」로 하행하는 형이다. 악곡에서 보면 메기는 소리의 첫

음보 첫 음절을 짧게 부르고 난 뒤 2째 음절을 길게 늘려서 부르는 특징을 보

인다.

한 장단의 사설은 4(5)·4(5)조를 이룬다. 가창 방식은 메기고 받는 형식으로

앞소리는 사설을 노래하고 뒷소리는 2음보의 일정한 받는 소리를 반복하고 있

다. 곡의 시작 부분에 받는 소리를 한 번 메기고 받는다. 이 때 선창자가 부르

는 받는 소리는 뒷소리 받는 소리의 선율 형태에 약간의 변화를 주어 부른다.

<표 9>협재리 행상 소리의 장단형태 및 사설 붙임

박

4·4음절

어 엉 어 야 어 엉 어 야

인 제 가 면 언 제 오 냐

4·5음절

저 승 길 은 약 간 길인 데

5·4음절

북 망 산천이 웬 일 이 냐

위 <표 9>에서 한 박 내의 사설 붙임을 살펴보면 두 음절일 경우 짧고 긴

형태의 리듬꼴과 길고 짧은 형태의 리듬꼴이 보이고, 세 음절일 경우 첫째 음

절을 짧게 부르고 둘째 음절을 길게 하며 셋째 음절을 부르는 형태와 첫째 둘

째 두 음절을 짧게 부르고 셋째 음절을 길게 하여 부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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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달구 소리(한림읍 금릉리)

집터를 다질 때나 사람이 죽어 묘를 만들면서 하관을 마치고 봉분을 쌓으면

서 흙을 다질 때 부르는 소리이다.

땅을 다지는 작업은 개개인이 나무 막대기를 가지고 땅을 치면서 다져 나가

기도 하고, 몇 사람이 한 팀이 되어 달구대를 들어 올렸다가 내려치는 식으로

다지기도 한다.

한림읍 금릉리의 소리를 채보한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악보 19>달구 소리(금릉리)

앞소리-양병숙(1926), 뒷소리-여럿 채보-양정인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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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박 한 장단의 규칙적인 곡으로 모두 18장단으로 되어 있다. 구성 음은 도·

레·미·솔 4음이다. 동도 진행, 순차 상· 하행,「3도」간격 진행이 보인다.

종지 음은 「레」이다. <악보 18>에서 선율 형태는 「솔」이나 「레」,「미」

로 시작하여 「도」나「레」로 하행하는 형태로 앞 반 장단에 변화를 주고, 뒤

반 장단은 b1, b2, b3처럼「도」-「미」-「레」로 하행하여 「레」를 반복하는

- 66 -



형태와 c처럼 「도」-「레」-「미」로 상행하여「레」를 반복하거나, d처럼

「레」를 반복하는 형태가 나타난다. 본 사설이 시작되는 3째 장단부터 선율형

태를 살펴보면 메기는 소리의 첫 음보의 첫 음절을 짧게 부르고 난 뒤 2째 음

절을 길게 늘려서 부르는 특징을 보이다가 점차 그 특징이 사라진다.

사설의 내용은 권력적인 내용과 죽은 자의 명복을 비는 내용, 인생의 허무함

을 노래하고 있다. 메기고 받는 형식으로 받는 소리를 곡의 시작 부분에 한 번

메기고 받는다. 이 때 선창자가 부르는 받는 소리의 선율형태는 ㄱ의 선율에

변화를 주어 ㄱ′의 형태로 부른다. 앞소리는 한 사람이 사설을 노래하고, 뒷

소리는 여러 사람이 일정한 받는 소리를 반복한다. 사설과 받는 소리는 2음보

구조를 갖는다. 한 장단의 사설은 메기는 소리는 4(5)·4(5)조, 받는 소리는 3·

2조를 이룬다. 사설 중 ‘고운작’은 ‘명당자리’, ‘좋은 묘자리’를 뜻한다.

<표 10>금릉리 달구 소리의 장단형태 및 사설 붙임

박

3·2음절

어 허 어 달 구

4·2음절

어 허 어 어 달 구

4·4음절

어 어 불 쌍 달 구 로다

이 산 저 산 힝 고 보니

고 운 작 이 분 명 힝 다

5·4음절

좌 우 소방을 돌 아 보니

5·5음절

아 덜 자 손은 국 회 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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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 10>에서 한 박 내에서의 사설 붙임을 살펴보면 두 음절일 경우 짧고

긴 형태의 리듬꼴과 길고 짧은 형태의 리듬꼴이 보이고, 세 음절일 경우 3분박

형태와 첫째 둘째 두 음절을 짧게 부르고 셋째 음절을 길게 하여 부르고 있다.

11)애기구덕 흥그는 소리

이 민요는 아기를 잠재우기 위해서 애기구덕이라는 요람에 아기를 놓고 흔

들면서 부르는 노래이다. 일을 하다가 잠시 쉬면서 아기를 재우기도 하지만 일

을 하면서도 아기를 돌봐야 하기 때문에 손으로는 주어진 일을 하고 발로는

애기구덕을 흔들면 아기를 재우기도 하였다.

아기를 잠재우는 것이 이 노래의 기능이기 때문에 그 가창방식은 교창이나

선후창 방식이 아니라 혼자서 부르는 형태이다.

한림읍 한림리의 소리를 채보한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악보 20>애기구덕 흥그는 소리

소리-김영부(?), 채보 -양정인

=8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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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박 한 장단이 중심이 되어 전개되지만 곡의 중간 중간에 2박 또는 3박이

한 장단으로 변화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사설에 따라 4마디가 한 단락이 되기

도 하고 3마디나 5마디가 한 단락을 이루기도 한다. 따라서 사설음보는 대체로

단락의 앞부분은 2 마디를 기준으로 2음보 뒷부분은 1∼3마디로 1음보 ∼ 3음

보로 나타난다. 노래의 마지막 단락에서 마지막 마디는 첫 단락의 마지막 마디

와 똑같은 형태로 마치고 있어, 단락마다 마디의 수로 변화를 주던 것을 균형

과 통일감으로 만들어주고 있다.

구성음은 라·도·레이다. 선율진행은 주로 같은 음을 반복하는 형태가 나타

나고 「도」에서 「레」로 밀어 올려지는 형태도 자주 나타난다. 단락마다 처

음 부분은 「도」에서 「레」로 밀어 올려지는 형태로 시작되고 단락의 끝은

항상 「라」로 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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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랑자랑 웡이자랑 자랑’이라는 후렴으로 노래가 시작되고 단락마다 ‘자랑자

랑’, ‘웡이자랑 자랑’, ‘웡이자랑 자랑자랑’, ‘웡이자랑 웡이자랑’ 등의 후렴이 반

복된다.

사설에 보면 아기를 비유하는데 쓰이는 것으로 ‘까마귀’와 ‘옥돌’이 나타나는

데 이것은 아기를 美化시키는데 표현된 비유대상이다. 앞뒤로 댓구되는 구나

행으로 짝을 맞추어 내용은 물론 운율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충성둥이’, ‘효자

둥이’, ‘화목둥이’, ‘이해둥이’와 같이 아기에 대한 미래의 希望을 나타내고 있

다.

이상에서 살펴본 한림읍 지역의 악곡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닌다고 하겠

다.

(1)구성음

한림읍 민요의 구성음을 곡에 출현하는 음들의 낮은 순서로 배열하면 다음

과 같다.

①솔·라·도·레·미 -밭 빛리는 소리(협재리)

②도·레·미·솔·라 -차른 사데 소리(명월리), 차른 사데 소리(귀덕리)

마당질 소리(귀덕리), 방애 소리(협재리)

해녀 노 젓는 소리(협재리)

③도·레·미·솔 -차른 사데 소리(협재리), 마당질 소리(협재리)

까레 소리(귀덕리), 까레 소리(협재리)

밑방애 소리(귀덕리), 달구 소리(협재리)

④라·도·레·미·솔 -행상 소리(금릉리), 밭 빛리는 소리(귀덕리)

⑤미·솔·라·도 -행상 소리(협재리)

⑥앞부분 도·레·미·솔(↓), 뒷부분 라·도·레·미-밭 빛리는 소리(귀덕리)

⑦라·도·레 -애기구덕 흥그는 소리(한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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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도·레·미·솔·라·도′-해녀 노젓는 소리(한림리)

(2)선율유형

선율진행은 도약 진행보다는 순차 진행하거나 같은 음을 반복 진행한다.

차른 사데 소리(명월리, 귀덕리, 협재리)와 긴 싶데 소리(귀덕리), 방애 소리(협

재리)처럼 일정한 박을 가지고 있는 곡에서 각 음보의 1째 음절을 한 음으로

짧게 부른 뒤 2째 음절에서는 여러 음으로 길게 부르거나(차른사데 소리와 긴

싶데 소리, 방애 소리), 1째 음절을 짧게 부르고 2째 음절을 한 음으로 길게 늘

려서 부르는 특징( 금릉리 행상 소리, 협재리 행상 소리, 금릉리 달구소리)을

보인다. 금릉리 행상 소리에서는 3째 음절을 짧게 부르고 4째 음절을 여러 음

으로 길게 부르는 특징도 보이는데, 이것은 모두 한 음절의 다음화(多音化) 현

상으로 말을 짧게 앞으로 붙이고 뒤를 길게 하는 어단성장(語短聲長)의 현상을

나타낸다.

일정한 박을 가지고 있는 노래에서는 한 장단을 기준으로 가사만 바꿔 부르

고 음절수에 따라 리듬만 변화를 줄 뿐 선율의 형태가 변하지 않거나, 유사한

선율 형태가 반복 진행되는 곡이 많다.

메기고 받는 형식에서는 메기는 사설의 앞 반 장단은 약간씩의 변화를 주어

다양한 유형으로 시작하지만 뒤 반 장단은 한 두 가지 유형으로 제한된다. 뒤

반 장단의 선율형은 행상소리(금릉리)인 경우 레-레-도/ 라-라, 레-레-레-도/ 라-

라 두 가지 유형이고, 행상소리(협재리)에서는 라-라-솔/ 미-미 유형이 나타나며,

달구소리(금릉리)에서는 도-미-레/ 레-레, 레-미-미/ 레-레, 도-미/ 레-레, 레-레/ 레-

레의 유형으로 나타난다.

한 장단의 선율형에서 끝 음절을 밀어 올리는 선율 형태가 나타나는데 차른

사데 소리(명월리), 차른사데 소리(귀덕리)에 잘 나타나고 있다. 명월리 차른 사

데 소리에서는 받는 소리의 2째 음보의 끝 음절에서 나타나고, 귀덕리 차른사

데 소리에서는 뒤 반 장단의 끝 음절에서 나타나고 있다. 애기구덕 흥그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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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에서는 단락의 앞부분은 밀어 올리는 소리로 시작되고 있다.

받는 소리는 곡의 시작시 선창자가 한 번 메겨주고 본 곡으로 들어가는데,

제창되는 받는 소리와 선율형이 조금씩 다르다.(참조-악보 17, 18,19)

받는 소리는 보통 2음보의 사설로 일정한 유형의 선율을 가진다.(참조-악보

17,18,19)

(3)종지의 유형

종지를 하는 형태는 2도 하행 종지가 가장 많으며 밭 빛리는 소리(귀덕리),밭

빛리는 소리(협재리),긴 싶대 소리(귀덕리), 마당질 소리(귀덕리), 까레 소리(귀

덕리), 고래 소리(협재리), 밑 방애 소리(귀덕리), 해녀 노젓는 소리(한림리), 달

구 소리(금릉리)가 이에 속한다. 마당질 소리(협재리)는 2도 상행하여 마친다.

메기는 부분에는 같은 음이 반복되고 받는 부분은 밀어 올리는 곡은 행상

소리(금릉리)이고, 같은 음을 반복하며 마치는 곡은 차른 사데 소리(명월리),차

른 사데 소리(귀덕리), 차른 사데 소리(협재리), 방애 소리(협재리), 행상 소리

(협재리),애기구덕 흥그는 소리(한림리)이다.

(4)장단

일정한 박을 가지고 있는 노래일수록 일정한 장단꼴이 반복되면서 전개되고

있는데, 4박이 한 장단이 되는 유형이 가장 많고 불규칙적인 자유리듬의 형태

도 있다.

①박자가 고정되어 있는 노래

집단적인 성향이 짙은 노동에 수반되는 곡으로 다음과 같다.

*4박 한 장단 곡-차른사데 소리, 행상 소리, 달구 소리, 해녀 노젓는 소리

*2박 한 장단 곡-마당질 소리(협재리)

*4박 한 장단·5박 한 장단·4박 한 장단으로 된 곡-마당질 소리(귀덕리),

방애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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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박 한 장단이 중심이 되지만 곡의 중간 중간에 2박 한 장단, 3박 한 장단이

나타나기도 하는 곡-애기구덕 흥그는 소리

②일정한 박이 없는 형태의 노래

소나 말을 몰며 일을 하기 때문에 노동동작구조가 불규칙하거나, 노동의 상

황에 관계없는 사설로 노래를 부르는 경우에 나타난다. 밭 빛리는 소리(귀덕리,

협재리), 까레 소리(귀덕리, 협재리), 밑방애 소리(귀덕리)가 속한다.

③자유 박과 규칙 박이 혼합된 형태-긴 싶대 소리(귀덕리)

(5)흥을 돋우는 한 음절이나 삽입구를 사용하는 곡이 나타난다.

*한 음절을 사용한 곡-방애 소리(협재리)

*삽입구를 사용한 곡-해녀 노젓는 소리(협재리,한림리)

(6)여성 노동요가 많다. 밭 빛리는 소리(협재리)와 행상소리, 달구 소리를 제

외하고는 차른 사데 소리, 긴 싶데 소리, 마당질 소리, 까레 소리, 방애 소리,

밑 방애 소리, 해녀 노젓는 소리는 모두 여성이 부르는 노동요이다. 행상소리

에는 여성들이 받는 소리의 후렴구를 부르기도 한다. 그 만큼 여성들의 생활활

동의 범위가 넓고, 적극적인 삶을 살았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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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노랫말의 특징

1)사설의 내용

①노동과 관련된 사설

일이 거칠고 일하는 사람의 행동 일치가 필요한 작업을 하며 부르는 사설은

그 노동과 밀착되어서 노동하는 실태를 노래한다. 힘내기 위한 어휘가 사용되

기도 하고, 구분 쉐(호미), 도리깨, 맷돌 등 작업에 쓰이는 도구의 이름이나 도

구를 사용하는 모습도 사설 중에 나타난다. 밭 빛리는 소리, 차른 사데 소리,

긴 싶대 소리, 마당질 소리, 밑 방애 소리, 애기구덕 흥그는 소리 가 속한다.

②노동과 관계없이 노래하는 이의 심정을 드러내는 사설

일이 거칠지 않고 한 둘만이 단조롭게 일함으로써 행동 일치가 필요치 않은

작업에 따르는 민요의 사설은 노동과 밀착되지 않은 채, 거의가 노래하는 이의

심정을 표현한다. 까래 소리, 방애 소리가 속한다. 맷돌을 갈고 방아를 찧는 일

은 집안의 정해진 장소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아늑한 분위기에서 조용히 생

각을 가다듬으면서 부른다.

③혼합 형태

노동과 관계된 사설과 생활감정을 함께 노래한다. 해녀 노젓는 소리가 속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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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가창 방법

한림읍 민요의 사설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엮어지고 있다.

<표 11>가창방법

표 10

해당지역

가창방법
명월리 귀덕리 협재리 금릉리 한림리

혼자서 부르는 형태

밭빛리는소리

차른사데소리

긴싶대소리

마당질소리

까레소리

밑방애소리

고래소리

애기구덕

흥그는 소리

해녀 노젓는

소리

여럿이 부르는 형태 방애소리

메기고 받는 형태
밭빛리는소리

행상소리

행상소리

달구소리

교환창방식 차른사데소리

차른사데소리

마당질소리

노젓는소리

3)여음의 특징

제주도에는 노동요가 많다. 혼자서 부를 때도 있지만 여럿이 어울려 일을 함

께 하고 노래도 부른다. 여럿이 함께 일을 하다보면 자연히 서로 힘을 합쳐야

하고 노동 동작 또한 맞추어야 할 때가 대부분일 것이다. 여기에 중요한 구실

을 하는 것이 노래이다.

일의 고됨을 달래고 동작을 맞추거나 일을 빨리 마치기 위하여 부르는 노래

속에는 똑같이 지르는 힘내는 소리가 있고, 흥을 돋우기 위하여 함께 외치는

소리가 있어야할 것이다. 이것이 여음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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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無意味 여음

無意味 여음은 의성어, 힘내는 소리 등 무의미한 말로 이루어진 입타령을 말

한다. 말이나 소를 몰아갈 때, 도리깨를 내려칠 때 등 말이나 소를 재촉하거나

함께 하는 일에 있어서 노동 동작을 맞추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①밭 빛리는 소리-어려려돌돌

②마당질 소리-어야홍아, 어야도홍

③고레 소리-이여이여 이여두힝라, 이여이여 어으어 이여도허랑

④방애 소리-이여이여 이여도허라

⑤밑방애 소리-이러이러이러이 이러러러

⑥해녀 노젓는 소리-이여도 사, 이여사, 이여도 사나

⑦행상 소리-엉허야 엉하야

⑧애기구덕 흥그는 소리-자랑자랑 웡이자랑 웡이자랑 자랑, 웡이자랑 자랑,

웡이자랑 자랑자랑,웡이자랑 웡이자랑,웡이도 자랑

자랑

(2) 혼합 여음

無意味한 말과 意味 있는 말이 결합되어 하나의 여음 이룬 것이다.

①차른사데 소리(명월리, 귀덕리, 협재리)-어긴여랑 사데로구나

②긴싶대 소리(귀덕리)-어기여뉴리이랑 사대로구나

③행상 소리(금릉리)-어허낭창 어허노세

④달구 소리-어허어 달구

4)율격

민요는 언어를 통해 삶을 표현하는 소리라고 한다면 입에서 입으로 구조되

는 과정에서 언어공동체로서의 의식을 함께 하는 문학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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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박을 가지고 있는 한림읍 민요의 율격은 대체로 2음보격으로 나타난

다. 1음보의 기본 음절수는 3∼7음절로 나타나는데 정형적으로 4·4혹은 3·4

조로 규정짓기는 어렵다.

<표 12>한 장단 음절 수 및 음보 수

해 당 곡 음 절 수 음보 수

차른 사데 소리(명월리) 4·4, 4·5, 4·6, 4·7, 6·5 2음보

차른 사데 소리(귀덕리) 4·5 2음보

차른 사데 소리(협재리) 4·4, 4·5, 5·4 2음보

마당질 소리(귀덕리) 한 장단 4음절, 4·4, 4·5 2음보

(★)마당질 소리(협재리) 한 장단 3음절∼5음절 1음보

방애 소리(협재리) 4·4, 4·5, 5·5, 6·5 2음보

(★)해녀 노젓는 소리(협재리) 한 장단 3음절∼5음절 1음보

(★)해녀 노젓는 소리(한림리) 한 장단 3음절∼5음절 1음보

행상 소리(금릉리) 4·4, 4·5, 5·4, 6·4 2음보

행상 소리(협재리) 4·4, 5·4 2음보

달구 소리(금릉리) 3·2, 4·4, 5·4, 5·5 2음보

(★)애기구덕 흥그는 소리(한림리) 한 장단 3음절∼5음절 1음보

(★)인 경우는 1음보 한 장단으로 부르고, 그 외의 곡에서는 1음보에 2박 즉

반 장단이 균등하게 배분되고 있으며 음절수가 늘어나게 되어도 2음보로 처리

하여 한 음보에 반 장단씩 배당된다. 늘어난 음절수는 1음보 내에서 리듬꼴에

변화를 주어 나타난다. 한 박 내에서의 사설붙임을 살펴보면 두 음절일 경우

짧거나 길 형태의 리듬꼴과 길거나 짧은 형태의 리듬꼴을 보이고, 세 음절일

경우는 거의 3분박의 형태로 부른다. 음절이 더 많아지면 리듬을 잘게 쪼개어

부르고 있다.

불규칙 장단의 곡에서는 음보구조 등을 특정하게 말하기는 힘들다. 지유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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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의 영향을 받아 일정한 형태의 음절수를 갖추지 않고 있으나 음보를 단위로

노래의 단락을 구성하고 있다. 사설의 길이에 따라 단락이 다소 변하기도 한

다.

이처럼 일정한 장단이 주어지면 음절수가 달라지더라도 그 장단 내에서 노

랫말의 말 붙임새 달리하여 리듬꼴의 변화가 나타나게된다.

5)표현법

(1)의성어

말이나 소를 몰 때에 사용하는 말로 말이나 소가 앞으로 나가도록 하거나

또는 방향을 바꾸기 위하여 사용한다. 노래의 서두나 결미, 중간에 이런 의성

어가 나타난다. 밭 빛리는 소리에서 말을 모는 소리로 ‘어려러러러러’, ‘어려러

러 돌돌’과 밑 방애 소리에서 소를 모는 ‘이러이러이러러’등이다.

(2)의인법

말이나 소를 의인화 시켜서 일을 빨리 끝내기 위하여 재촉하는 노랫말이 보

인다.

①밭 빛리는 소리 (귀덕리)

(노랫말)

요밑시덜 저 잘 빛려라

(요말들아 빨리 잘 밟아라)

②밭 빛리는 소리(귀덕리)

(노랫말)

요놈의 밑쉬들아 저 싶랑싶랑 댕겨보라

요밭 빛령 요짜 힝여 그네에 막걸리 힝양 먹어보게 요놈의 밑쉬들아

(요놈의 말들아 빨리 왔다갔다하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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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밭 밟고 이 조를 내어서 막걸리 많이 먹어보자 요놈의 말들아)

③밑 방애 소리(귀덕리)

(노랫말)

저 걸으라 요쉐야 보리 방애 짜어져 감져

자게 걸으라 너가 허여사 다될 일이여

(빨리 걸어라 요 말들아 보리 방애 찧어져 간다

빨리 걸어라 니가 해야 이 일이 다된다)

(3)말소리 삽입

음악적인 선율의 느낌보다는 단순히 말을 읊어대는 듯한 느낌을 주는 표현

이다.

밭빛리는소리의 ‘어려러러러러’, ‘어려려려 돌돌’, 마당질 소리(귀덕리)의 ‘덜

덜’, 노젓는 소리의 ‘져라져라히’ 등이다.

(4)반복법

단어나 어휘, 구나 행을 반복하여 특정 단어를 강조하거나 의미를 강조하게

되고 정형화된 시의 구성을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된다.

밭 빛리는 소리(협재리)의 ‘싶랑싶랑’, 차른 사데 소리(명월리)의 ‘방울방울’,

‘짜직짜직’, 행상 소리(금릉리)의 ‘가자가자’ 등은 단어의 반복을 나타낸다.

한 장단을 단위로 앞소리를 뒷소리가 그대로 받기도 한다.(협재리 차른 사데

소리, 협재리 마당질 소리, 노 젓는 소리)

여음의 반복적인 효과는 공동의 소리를 함께 모을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 일정한 형태로 고정되어 있다.(행상소리, 달구소리)

(5)댓구법

앞소리와 뒷소리가 안짝-밧짝이 되어 교환창을 하면서 앞소리와 뒷소리의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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랫말이 서로 연결되어 나타난다. 명월리 차른 사데 소리에서 보면 ‘앞멍에야

— 뒤멍에야’, ‘낮사데는 — 짜녁사덴’, ‘방울방울 — 짜직짜직’ 등으로 나타난

다.

애기구덕 흥그는 소리에서는 ‘나라에랑 — 부모에랑 — 형제간에 —동네방

상’, ‘충성둥이 —효자둥이 — 화목둥이 — 이해둥이’, ‘까마귀 잔날개 같은 —

물아래 옥돌 같은’처럼 앞뒤로 댓구되는 구나 행으로 짝을 맞추어 내용은 물론

운율성을 강조하고 있다.

(6)직유법

직유를 통한 아이의 인물묘사가 나타난다. 애기구덕 흥그는 소리에서보면 ‘까

마귀 잔날개 같은 우리 아기’,‘물아래 옥돌 같은 우리 아기’처럼 비유대상을 사

용하여 표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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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결론 및 제언

한림읍의 노동요를 선정하여 그 음악적 특징과 노랫말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첫째, 노랫말의 내용은 노동의 상황과 관련된 내용과 실제 노동요이나 사설

은 노동과는 관계없이 개인의 삶의 느낌을 표현한 내용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악곡의 구조면에서 구성음의 유형은 3음,4음,5음,6음으로 구성되어 나

타나고 있으며 4음,5음 구성이 주로 나타나고 있다.

선율진행은 도약 진행보다는 3도 이내에서 순차 진행하거나 같은 음을 반복

진행한다. 일정한 박을 가지고 있는 곡에서는 첫 음보의 첫째 음절을 한 음으

로 짧게 부른 뒤 2째 음절에서는 여러 음으로 길게 부르거나, 한 음으로 길게

늘려서 부르는 특징을 보인다. 또한 한 장단을 기준으로 가사만 바꿔 부르고

음절수에 따라 리듬만 변화를 줄 뿐 선율의 형태가 변하지 않거나, 유사한 선

율 형태가 반복 진행되는 곡이 많다. 메기고 받는 형식에서는 받는 소리 부분

에서 일정한 선율형태가 반복되고 받는 소리는 곡의 시작시 선창자가 한 번

메겨주고 본 곡으로 들어가는데, 제창되는 받는 소리와 선율 유형이 조금씩 다

르다. 종지를 하는 형태는 2도 하행 종지가 가장 많으며 메기는 부분에는 같은

음이 반복되고 받는 부분은 밀어 올려 상행 종지 하는 유형도 보인다. 같은 음

을 반복하며 마치는 곡의 유형도 나타난다.

장단은 규칙 장단과 불규칙 장단, 혼합 장단이 있다. 규칙장단으로 4박 한

장단이 대부분이고 2박 한 장단도 보인다. 4박 한 장단이 중심이 되어 전개되

지만 곡의 중간 중간에 2박 또는 3박이 한 장단으로 나타나는 곡도 있다. 자유

박과 규칙 박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며, 자유리듬인 경우는 노랫말의 음

보에 따라 노래의 단락을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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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노랫말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율격은 2음 보격으로 장단과 선율의

단락은 음보에 의해 나누어진다. 1음보내의 기준 음절수는 일정하지 않다. 한

음보 내에서 음절수가 길어져 5, 6, 7일 경우는 리듬을 잘게 쪼개어 주어진 박

내에서 부르고 있다.

넷째, 노랫말의 표현법으로는 의성어 사용, 의인법, 말소리 삽입, 반복법, 댓

구법, 직유법 등이 사용되고 있고, 흥을 돋우는 음절이나 삽입구가 끼어 들기

도 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지역의 삶과 노래가 결합된 민요를 많이 발굴하고 연구하여 의미를 찾

는 것은 지역문화의 이해와 국악교육에 있어서 가치 있는 일이라 할 것이다.

사라져 가는 제주 지역음악 자원을 보존하고 계승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에 대

한 전수와 자원보존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학생들이 제주도 지역음악을 잘 모르거나 좋아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는 그들이 우리음악에 접해 볼 기회를 갖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므로

제주도 지역음악의 학습 내용을 체계화하여 학교에서 우리음악을 풍부하게 지

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다양하고 체계적인 지도가 뒤따라야 할 것이

다.

셋째, 음악교육에서 민요를 교육함에 있어 지역민요의 특징이 잘 나타난 적

절한 민요를 택하여 가창과 감상에 활용함으로써 교육내용의 확대를 꾀할 수

있다. 일정한 박을 가지고 있는 노래에서는 한 장단을 기준으로 가사만 바꿔

부르고 음절수에 따라 리듬만 변화를 줄뿐 선율의 형태가 거의 반복 진행됨으

로 가창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일정한 박이 없는 형태의 노래는 자유 리듬으

로 불리어지는 부분과 의성어의 사용, 부정확한 음정을 말하듯이 소리 지르며

부르는 부분 등을 노동의 상황과 관련지어 감상용의 제재곡으로 적당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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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민요 가창에서 교환창의 활용이다. 여럿이 함께 부르는 곡이더라도 같

은 사설을 가지고 메기는 부분과 받는 부분을 똑같이 교대로 부르면 제창보다

는 흥미를 유발하고 같은 사설을 반복하여 부르기 때문에 가락을 익히기가 쉬

울 것이다.

다섯째, 민요 가창에서 창의적인 표현 방법으로 노랫말에 의성어를 사용하거

나 단어의 반복법, 댓구법 등을 사용하는 것이다. 노랫말 바꿔 부르기는 자주

하는 표현 방법이므로 여기에 특징적인 의성어를 사용하고 반복법 및 댓구법

등을 활용하면 표현을 더욱 다양하고 풍부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창작에 있어서 장단의 경우 박자가 고정되어 있는 규칙적인 노래보

다는 자유 박과 규칙 박의 혼합된 형태로 지어보면 자유리듬의 멋과 규칙적인

박의 느낌을 함께 맛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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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Folksongs of Hallim-yup in Cheju-do

Yang, Jeong-In

Major in Elementary Music Education

Graduate School Korea N ational University of Edu cation

Chung-Buk,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Byun, Mi-Hye

Modern s ociety has prom oted cultural exchange among localities through

the development of mass media, the uplift of the cultual level, and the

development of transportation. T hese changes bring about the equalization

among localities that have cultural characteris tics . But these changes of the

times may dam age the uniqueness of traditional culture peculiar to each

locality .

F olk songs that express living and emotion of people w ho live in the

reg ion put vitality into w earis ome labor and lighten its pain on the spot of

w orking . Hence, it is precious that w e make a s tudy about the fork songs

w hich have been combined w ith the life of the locality, preserve its

function and the w ords , and discover the meaning of them.

T his thes is aims at contemplating the specification of the Hallim yup' s

folk songs among famous Cheju' s w hich have geographical and linguis 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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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its . T he peculiar ities can be unders tanded through the recognition of

performance, and the s tudy of account and m elody of w ords .

T he musical peices w ritten in the present s tudy are the folk songs sung

in the five reg ions of Hallim yup, - Myung- w ol r i, Gui- duck ri, Hallim ri,

Hyup- jea ri, and Kum- rung ri- , and are also the songs sung w hen the

res idents w orking in the field, the s ea, and the various s ituation.

T he peculiar ities of the folk songs in Hallim yup found through this

s tudy are as follow .

F irs t, the content of the w ords is divided into tw o types . One is the

content related to w orking s ituation. T hough sung on the spot of w orking ,

the content of the other is not related to the labor but express indiv idual

life.

S econd, in the musical tex ture, the type of the tune is show n as three

tones , four tones , five tones , and s ix tones . Am ong thes e tones , four tones

and five tones are m ain cons tituents of the pieces .

T he melody, w hich is s how n frequently than a skip in the musical

tex ture has a s tep motion w ithin three degrees or progress es repeating

s ame tone. T he tune of the regular beat has the characteris tics as follow s;

T he second syllable of the firs t s ection can be sung long into several notes

or can be sung into one s tretched sound after the firs t syllable of the firs t

s ection is sung into one short note. In the tune of the regular beat, w e

s ing only in other w ords by the s tandard of one changdan. T he res ponsory

s tyle has a repeated refrain in the part of a follow song . As the type of

cadence, m ajor 2nd is most common or the repetition of the same note also

appears .

Changdan adopts , for the most part, regular 4 time and occas ionally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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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nary time. T he song develops w ith one 4 tim e as the central figure but

can involves binary or triple time as one time as intervals . T here are

s ongs of the type mixed free time w ith regular time, and the songs of free

time form the paragraph according to the s core of the w ords .

T hird, tw o letters s tep is the mos t comm on in the w ords of the song

and the paragraph of the beat and the melody is div ided by the meter. T he

number of syllable in one s tep is not fixed.

F inally, it is an onom atopoeia, personification, ins ertion of the voices ,

repetition, parallelism, and s imile that are used as the express ion of the

w ords .

On the foundation of the s tudy like this , It is invaluable for the

unders tanding of reg ional culture and the education of Korean clas s ical

m us ic that w e exhume the folk songs combined w ith the lift and song of

the reg ion, make their special s tudy, and find their meaning .

F or the preservation and success ion of Cheju traditional musical res ources

in the danger of the loss , w hat should be carried out continually is the

initiation of resources and the education about their preservation to the

s tudents . It is m os t important above all to sys tematize Cheju tradional

m usic and to guide it in the school. And then the various and purpos ive

guidance should be follow ed.

※ A thesis subm itted to the Com 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Korea 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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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ity of Education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 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February,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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